
도요보(Toyobo)의 기능 소재 사업  

– 2015년에는 300억엔 판매 목표 

도요보의 기능 소재 사업 총괄부는 2015년의 판매계획으로 2006년도 실적

과 비교하여 약 2배가 되는 30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이 사업총괄부는 

활성탄소섬유를 사용한 용제회수장치 등을 판매하는 ‘AC 사업부’와 고강력 

폴리에틸렌 섬유 ‘다이니마’ 및 PBO 섬유 ‘자이론’ 등의 ‘슈퍼 섬유사업부’로 

구성되어 있다. 2006년도 판매 실적은 약 140억엔이었다. 

AC 사업에서는 액정용 등의 용제회수장치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어 

“이러한 시세(市勢)는 2010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. 중국의 수요에 

대응책을 세우면 사업이 크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보고 있다. 

이 사업의 멜트 블로(melt-blow) 부직포 등을 이용한 필터 사업도 시대의 추

세에 맞기 때문에, 인재도 육성하면서 사업도 강화할 방침을 갖고 있다. 

또한 어셈블리 사업이기도 하여, 활성탄소섬유나 필터조립을 하는 자회사

인 ‘유호’나 외주선(外注先)도 포함하여 팀으로서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. 

동시에 중국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은 불가피하다고 하여, 

중국에서의 조립도 검토하고 있다. 

슈퍼섬유사업에서는 다이니마가 낚시줄, 로프, 네트(net), 장갑 등의 주력용

도로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. “상품부족으로 수요가(需要家)로부터 불만의 소

리가 있다.”고 하여 2008년 3월에는 년산 1,000톤에서 1,600톤으로 증설하게 

되는데, 이 다음에는 500 ~ 600톤의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. 



선박용 계류밧줄(繫留索)이 와이어 로프에서 다이니마로 바뀌고 있으며, 이

외에 낚시줄도 제품으로서의 수출이 늘고 있고, 방호장갑에서는 그동안 사용

해 온 다른 슈퍼 섬유로부터 바뀌고 있다고 한다. 

‘자이론’은 내열(耐熱) 중심으로 용도를 개척하면서 다시 판로를 구축할 방

침이다. 현 단계에서는 기둥이 될만한 큰 용도는 아직 없지만, 2008년 말에는 

수지를 엇비슷하게 만들 계획이다. 이를 위해 내열펠트, 타이밍 벨트용이나, 

소방복 등의 용도를 끌어올릴 작정이다.♣ 

 


